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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쳐켐, 1분기 매출액 15.7억 원 “전년동기比 10.8% 증가” 
 

▶ 파킨슨병 진단용 ‘피디뷰’와 알츠하이머 진단용 ‘알자뷰’ 매출 확대 

▶ 전립선암 핵심 파이프라인 FC303, FC705 해외 진출 가속화할 것 
 

 

 

<2020-05-14>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 회사 퓨쳐켐(220100)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20년 1분기 매출액 15.7억 

원, 영업손실 18.6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매출액은 10.8% 증가했으

나 적자폭은 확대됐다. 

 

주력 제품인 파킨슨병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피디뷰’와 알츠하이머 진단용 ‘알자뷰’의 매출이 지난해 1분기보다 

40.4% 늘어나며 외형 확대를 견인했다. 계열사 퓨쳐켐헬스케어의 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FDG) 매출 역시 전년동

기대비 13.5% 증가했다. 

 

다만 해외 진출 목적으로 전립선암 진단 신약 FC303과 전립선암 치료제 FC705의 임상시험을 늘리며 연구개발비가 

증가해 영업손실은 늘어났다. 

 

회사는 현재 전립선암 진단 신약 FC303의 국내 임상 1상을 종료하고 식약처에 제출할 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전립선암 치료제 FC705는 식약처에 임상 1상 IND(신약시험계획)를 신청한 상태로 연내 임상을 개시할 방침이다. 

 

퓨쳐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에도 제품 경쟁력에 기반해 매출 확대를 이뤘다”며 

“임상 확대는 중장기 성장을 위한 단초로, 전립선암 진단과 치료를 아우르는 핵심 파이프라인이 글로벌 시장을 선

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사는 지난 6일 유럽의 바이오기업 이아손과 전립선암 진단 신약 FC303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전립선암 진단 신약을 유럽에 기술수출하는 국내 최초 사례로, 연간 순매출액의 20%를 러닝로열티로 수령하

게 돼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